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￭ S-533 ￭
위염균 양성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에서 구제요법 효능에 대한 후향적 연구

해운대 백병원 내과

신윤지, 임성남

목적: 위염균 감염은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의 병태생리에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염균의 제균치료는 위 점막관련

림프조직림프종의 일차치료이다. 그러나 위염균 제균 치료 후에도 위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이 잔존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방사선치료 

또는 항암화학요법치료를 2차 치료로 시행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간 추적관찰결과는 많지 않다. 이에 후향적으로 위염균 제균 치료 후 

2차 치료로써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치료를 시행한 환자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.
대상 및 방법: 대상환자군은 2000년6월부터 2017년6월까지 위염균 양성으로 진단된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 환자중 위염균에 대한 

1차 표준제균요법 후 불응 또는 재발 환자는 모두 29명이었다. 위염균 양성 여부는 위내시경 조직에서 위염균검사 또는 요소날숨검사를 

시행하여 확인하였다. 대상환자군은 모두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로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으로 진단하였고, 컴퓨터단층촬

영과 골수검사를 시행하여 병기를 확인하였다. 위염균 양성을 확인 후 표준요법으로 위염균 제균치료를 시행하였고 제균치료의 효과는 

추적 위내시경검사로 확인하였다. 
결과: 추적관찰기간 동안 16명의 환자가 위염균 표준제균치료 후 잔존암이 확인되었고, 이 중 9명은 미세잔존암이었다. 일차 위염균 제균치

료 후 4명에서 재발이 확인되었고, 29명의 환자중 고등급 B-세포림프종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. 위염균 제균치료 후 잔존암이 확인된 

환자와 1차 제균치료 후 재발된 환자 29명에 대한 2차 치료는 각각 방사선치료(20명)와 항암화학요법(5명), 그리고 항암화학요법 후 

방사선치료(1명)이었다.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20명의 환자군의 방사선 조사량의 중앙값은 3060 cGy (범위, 1620 – 5000 cGy)이었고 

모두 완전관해를 획득하였다. 항암화학요법치료를 시행 받은 6명의 환자 중 5명은 완전관해에 도달하였고, 잔존미세암이 지속된 1명도 

추가 방사선치료 후 완전관해를 획득하였다. 10년 무진행생존률과 전체생존률은 각각 100%와 83%이었다.
결론: 위염균 양성 위 점막관련림프조직림프종에서 1차 위염균 제균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치료로써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치료 

모두 장기간의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였다.

 

 


